




면지





행 사 일 정





목     차

＊개 회 사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1

＊축    사  박인구 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 ··········································· 3

＊주제발표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전략

노영호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7

             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의 성공과 실패

김용택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1

             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전망

황한준 교수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 69

             식품산업의 식량공급기능에 대한 한 ․ 일 비교

박태균 기자 (중앙일보 식품전문) ····································· 111

＊좌    장  -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토론내용  - 권익부 이사장 (ILSI Korea) ············································ 141

               - 김성훈 교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 149

               - 이필형 팀장 (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사업팀) ················ 155

               - 이정희 교수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 163

               - 이기식 이사 (한국식품공업협회) ····································· 169

               - 전혜경 원장 (국립식량과학원)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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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1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제3회 

식량안보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4월에 설립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연차 

식량안보 세미나를 시작하여 제 1회에는 “식품안전 표

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제 2회 

세미나에서는 “식량안보정책 개발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비교연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 3회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본 재단의 연구과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 -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변화된 우리나라의 식량공급 패턴에 맞추어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을 양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입니다.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5천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주체로, 또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간산업으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중앙일보 식품전문기자이신 박태균 박사님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의 황한준 교수님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오늘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연구발표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노영호 사무관께서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전략”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택 박사님께서 

“식품산업의 해외 농업 개발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종합토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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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학계, 정부를 대표하여 권익부 이사장님, 김성훈 교수님, 이필형 팀장님, 

이정희 교수님, 이기식 이사님, 전혜경 원장님이 지정 토론자로 말씀해 주시고 참석

하신 여러분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시는 박태균 박사님과 황한준 박사님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세미나를 후원하시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인구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시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사님들과 후원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재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31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축  사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  박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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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철호 이사장님, 이정희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식품업계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식품업계는 국제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대내적으로는 식품위생법 및 물가정책 등이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철호 교수님께서「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식품산업을 단순한 안전성 규제의 

대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식품공급 주체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식량안보는 기본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비축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그 대상을 곡물위주의 식량안보 개념에서 전체식품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 식량안보도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은 물론 식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과 수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인도와 중국의 소득향상에 따라 식량소비가 증가하고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연료 생산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세계 곡물가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

민족주의가 표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의 기상이변과 원유가상승, 도시화, 사막화 등으로 인한 경지면적의 

감소로 식량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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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쌀의 소비가 

줄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 과일과 채소의 소비증가를 

국내공급이 따르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곡물위주의 식량안보의 개념도 이제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먹을거리를 포괄하는 식품안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쌀 중심의 식량자

급률의 개념을 채소와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까지 확대하여 설정해야 하겠

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국내공급의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생산기반은 유지

되어야 하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부족한 식량자원, 식품원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농업개발과 해외 수산자원개발을 통하여 국제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민모두에게 건강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량의 70%를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곡물중심의 식량안보정책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식량안보의 공간적 범위를 국내에서 세계로 확대하고 식량안보의 구성요소도 모든 

국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주요제품을 망라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식량안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식품업계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첫째로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 또는 단순히 끼니나 때우게 하는 정도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함으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주요산업의 

하나로 인식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식품원료의 역관세 사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원료의 

관세는 30%~40% 수준이나, 가공식품의 완제품 관세는 8%의 단일세율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식품완제품 수입관세율은 20%내외입니다. 자급율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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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식품원료의 관세는 지속적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셋째로는 식품산업을 수출과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해 또는 어떠한 기상이변에서도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중인 Food Stamp 제도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식품안보정책이 새롭게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이철호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25일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 박 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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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직접투자의 실패와 성공1)

1.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 번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기업은 

갈수록 높아지고 불안정해지는 국제곡물가격에 대비하여 원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

보하여만 하였다. 

지난 10년간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국가 간에 생산요소, 

상품,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고, 국민경제와 함께 국내 식품시장도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대형 할인마트, 협동조합, 식품회사들의 

계약생산이 확대 되고, 농업생산, 가공, 식품판매 등이 빠르게 통합 되면서 국내 

식품산업구조와 글로벌 식품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농식품기업은 

단순히 글로벌 차원의 생산 단계를 넘어서 전후방산업 단계로 기능을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제 국내 농산물가격은 해외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에 따라 달라진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국내외 식품시장에서 국내생산을 해외생산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생산 농산물만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농산물 수출국과의 가격경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인건비와 임차비가 싼 해외

에서 생산한 후 이를 현지 판매하거나 인근 대규모 소비지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 

농산물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소비자 입맛의 탈계절화와 탈지역화

이다. 고품질의 신선식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식품원료의 해외조달이 

필요해졌다. 특히 국내 생산이 안 되거나 계절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신선식품을 

1) 김용택외,『식량안보에 대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2/3차년도)』중의 일부를 재조정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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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런 경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식품유통을 주도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 농산물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해외 공급망을 확대할 경우, 국내 

농업이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식품산업의 세계적 

공급체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농업생산과 보완되는 지역 또는 농업생산이 유리한 

지역에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소비시장이다. 향후 한⋅중⋅일 식품소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해외농업투자를 통하여 중국시장과 일본 시장 등에 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투자가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위하여 최근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가 

어떤지를 분석해 보며, 보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과 성공사례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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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2.1. 외국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전 세계적으로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잔액(stock)은 132.8억불로 전체 

업종의 0.08%에 불과하다. 2006년~2008년의 전 세계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291백만불로 1990년~1992년 투자금액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산업

에서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농림어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농업 부문에 대한 높은 산업 규제, 외국인들에 대한 

농지 소유권 제한, 직접 경작보다는 전후방 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 지배를 

선호하는 기업 전략 등에 기인한다. 유출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투자 비중이 높고, 

유입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개도국의 경제 상황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중요 산업이며, 개도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경작을 위한 

토지 이용의 용이성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세계 식음료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투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식음료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2008년 중 624.5백만불을 기록

하여 1990년~1992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전체 업종 대비 비중은 5.8%

에서 3.3%로 하락하였다. 식음료제조업의 경우 유출과 유입 측면 모두 선진국의 투자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는 가치사슬상의 농업 관련 산업 중 고부가가치 활동이 대부분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37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표 1> 세계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

FDI 유량(Flows) FDI 저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990-92 2006-08 1990-92 2006-08 1990 2008 1990 2008

선진국
13

(0.01) 

170

(0.01) 

472

(0.23) 

756

(0.04) 

3,733

(0.22) 

13,271

(0.11) 

4,000

(0.19) 

10,688

(0.07) 

개도국
696

(1.49) 

4,651

(1.02) 

35

(0.76) 

533

(0.29) 

4,851

(1.26) 

15,841

(0.47) 

359

(1.56) 

2,568

(0.15) 

남동유럽 및 CIS - 
1,379

(0.91) 
- 

1

(0.04) 
- 

2,676

(0.84) 
- 

20

(0.13) 

세계
709

(0.4) 

6,200

(0.35) 

508

(0.24) 

1,291

(0.07) 

8,584

(0.41) 

31,789

(0.21) 

4,359

(0.21) 

13,275

(0.08) 

주: (  )은 각 그룹의 전체 산업 중 농림어업의 비중임.

<표 2> 세계 식음료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

FDI 유량(Flows) FDI 저량(stock)　

유입 유출 유입 유출

1990-92 2006-08 1990-92 2006-08 1990 2008 1990 2008

선진국
4,708

(3.68) 

56,707

(4.84) 

12,369

(5.90) 

59,146

(3.51) 

76,117

(4.48) 

466,979

(3.96) 

84,989

(4.12) 

483,364

(3.33) 

개도국
2,394

(5.14) 

8,138

(1.79) 

77

(1.67) 

3,277

(1.79) 

11,039

(2.88) 

61,838

(1.83) 

341

(1.48) 

3,470

(0.21) 

남동유럽 및 CIS
56

(3.75) 

4,909

(3.25) 
- 

30

(1.33) 
- 

12,763

(4.02) 
- 

491

(3.12) 

세계
7,159

(4.07) 

69,754

(3.93) 

12,446

(5.81) 

62,453

(3.34) 

87,156

(4.19) 

514,580

(3.50) 

85,331

(4.09) 

487,326

(3.01) 

주 : (  )은 각 국 그룹의 전체 산업 중 식음료 제조업의 비중임.

미국의 농림어업 분야의 순대외직접투자1)는 2009년 약 1.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전체 업종 대비 농림

어업의 순대외직접투자 비중이 매우 낮다. 중국의 농림어업 분야 순대외직접투자는 

1)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에서 유입액을 뺀 국제수지표 작성 기준 금액임.



38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 현황과 전망

2005년 1.1억불에서 2009년에는 3.4억불로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순대외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에 전년대비 36.8% 감소하였지만, 

2009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투자증가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일본의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순대외직접투자는 2005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순유출을 유지했다. 일본은 2008년까지 순대외

직접투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2009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후 2009년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한 것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식음료 제조업 투자는 전체 투자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량자원을 안보 차원으로 인식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중국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대외 투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2008년

까지 꾸준히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미국은 동 분야의 대외직접투자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기 3개 국가는 세계 및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같이 농림어업 직접투자 규모보다 

식음료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 미중일의 농림어업 및 식료품제조업 순대외직접투자

(단위: 천$)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농림어업 169,000 80,000 150,000 -37,000 117,000

식료품

제조업
1,171,000 2,736,000 11,045,000 3,939,000 3,429,000

중국 농림어업 105,360 185,040 271,710 171,830 342,790

일본

농림어업 -21,000 70,000 157,000 178,000 46,000

식료품

제조업
1,685,000 1,025,000 12,776,000 3,601,000 8,9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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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2)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업종대비 

각각 0.2~0.9%, 0.7~1.8% 수준으로 전체 업종 대비 농림어업투자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그림 > 참조).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1985년에는 

농림어업이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상회한 바 있으나, 1990년대 

이후 타 업종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비중이 감소하였다. 농림어업 분야 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벌목업 투자를 시작으로, 2010년 9월 현재까지 

전 세계 72개국에 걸쳐 총 796개의 법인이 설립되었고, 금액 기준으로 약 9억 2백만불이 

투자되었다(<그림 1> 참조). 농림어업 투자는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와 투자금액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전체 업종 대비 농림어업의 투자 비중

연도별 농림어업의 전체 대비 투자 비중 추이

5.3%

3.9%

0.8%
0.3% 0.2% 0.5% 0.6% 0.5% 0.4% 0.4% 0.5% 0.4% 0.3%

0.9%

7.7%

5.5%

1.8%
0.9% 0.7%

1.3% 1.5% 1.3% 1.3% 1.1% 1.4% 1.6%
1.0%

1.6%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2) 농림어업과 식음료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보고 농업관련 도소매업과 농자재 제조업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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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제조업은 1972년 삼양식품의 브라질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60개국에 

걸쳐 총 1,571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33억 1백만불의 금액을 투자(<표 4> 참조)

하였다. 이는 농업 연관 산업 전체 금액의 88.6%, 농림어업과 농업 연관 산업을 합친 

금액의 71.5%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 업종이다. 

<표 4> 농림어업과 농업연관산업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2010. 10 현재)

(단위: 개, 천$)

업종

대분류

업종

중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농업 452 373,239

임업 66 294,981

어업 278 233,558

소  계 796 901,778

농업연관산업

(2)

농산물 도소매업 504 306,555

식음료산업 1,571 3,301,362

농자재제조업 119 116,504

소 계 2,194 3,724,421

합계(1 + 2) 2,990 4,626,199

식음료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신규법인수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투자금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과 2008년 들어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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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식음료 제조업 투자현황

연도별 식음료 제조업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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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은 전체 신규법인 수의 59.7%와 전체 투자금액의 40.2%가 아시아에 

투자되고 있어 농림어업 투자가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 투자 금액 측면에서 보면 

對 대양주, 對 중남미 투자 순서이며,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표 5> 농림어업의 지역별 투자

(단위: 개, 천$)

　 합 계 아시아 중동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투자

금액

농림어업 901,778 362,773 145 90,848 129,091 105,161 9,775 203,985

농업 373,240 178,771 145 35,250 15,668 99,274 1,241 42,893

신규

법인수

농림어업 796 475 1 99 83 59 24 55

농업 452 317 1 60 9 35 2 28

주: 1968년부터 2010년 9월까지의 누적치

식음료 제조업은 전체 신규법인 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80.8%인 1,270개, 전체 

투자금액의 56.1%가 아시아에 투자되었다. 전체 신규법인수 대비 66.3%인 1,042개가 

설립된 중국이 최대 설립 국이며 그 뒤로 미국(163개), 베트남(46개), 인도네시아(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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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35개) 순으로 설립되었다.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28.9%에 해당하는 954백만 불의 

투자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538백만 불), 네덜란드(430백만 불), 

인도네시아(369백만 불), 러시아(183백만 불)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6> 식음료 제조업의 지역별 투자

(단위: 개, 천$)

　 합계 아시아 중동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투자금액 3,301,362 1,851,748 16,514 543,331 111,763 707,245 521 70,240

신규

법인수
1,571 1,270 3 181 36 38 3 40

<표 7>  식음료 제조업의 국가별 투자 상위 5개국

(단위: 개, 천USD)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합계 1,571 100.0% 합계 3,301,362 100.0%

중국 1,042 66.3% 중국 953,683 28.9%

미국 163 10.4% 미국 537,596 16.3%

베트남 46 2.9% 네덜란드 430,243 13.0%

인도네시아 37 2.4% 인도네시아 368,504 11.2%

필리핀 35 2.2% 러시아 183,37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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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3) 

3.1.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업력, 판매처

지역별 투자 잔액은 아시아가 47.8%로 가장 높고, 북미가 27.4%, 유럽이 13.6%이며, 

기타 중남미 7.8%, 아프리카 1.9%, 대양주 0.8%, 중동 0.7% 순이다. 기업 규모별 

투자 잔액은 대기업이 38.6%, 중소기업이 47.4%, 개인 1.5%, 개인기업 0.4% 

순서이다.

<표 8> 현지법인의 지역별 잔액

(단위: 천$)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농림어업 12,168 13,506 69,866 39,907 49,628 10,404 -

연관도소매업 - 89,348 86,834 - 10,661 550 -

식음료제조업 3,618 437,288 657,761 - 223,843 106,932 15,190

농자재제조업 - 25,648 77,434 - - - -

바이오연료산업 - - 108,643 - - 45,200 -

연구개발업 - 6,855 - - - - -

합계 15,786 572,645 1,000,538 39,907 284,132 163,086 15,190

비중(%) 0.8 27.4 47.8 1.9 13.6 7.8 0.7

2009년말 기준으로 영업개시 이전인 현지법인을 제외할 경우,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평균 업력은 약 6.3년이었다. 업종별 업력은 농림어업 5.6년, 연관 도소매업 6.2년, 

식음료 제조업 7.1년, 농자재 제조업 6.1년 등 평균 6.3년이며, 최근 들어 투자가 

본격화된 바이오 연료산업의 경우 2.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판매처별 매출 비중은 현지매출 42.3%, 한국 매출 39.3%, 제3국 매출 18.4% 순이

었다. 농림어업 투자는 해외에서 자원 등을 취득하여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타 업종과 비교할 때 현지매입 비중이 더 높고, 한국 매출 비용이 더 높은 

3) 분석대상인 현지법인수는 2009년 말 기준 215개로 해당 업종의 전체 법인수 대비 11.0% 수준이나, 

투자 잔액은 2,091백만불로 전체 대비 65.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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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인다. 매입처별 매입비중4)은 현지 55.7%, 한국 26.2%, 제3국 18.1% 

순이다.

<표 9>  농식품 산업의 생산물 판매처(2009년)

(단위: 천$, %)

현지 한국 제3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 림 어 업 2,763,960 42.3 2,569,089 39.3 1,200,451 18.4

전 체 업 종 226,524,621 63.8 55,113,636 15.5 73,626,165 20.7

3.2. 대상 농식품기업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2009년 농림어업의 매출액은 총 7천 6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영업 손실 3백만불과 

당기순손실 972만불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 -4.1%, 당기순이익률 -12.9%로 

영업수익성은 열악한 편이며, 우리나라 전체 현지법인의 영업이익률 2.3%, 당기순

이익률 1.3%에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 10>  2009년 농림어업 매출 현황

(단위: 천$, %)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농림어업 75,934 -3,088 -4.1 -9,772 -12.9

전 체  업 종 364,491,076 8,455,826 2.3 4,768,799 1.3

3.3. 해외직접투자 농식품기업의 재무건전성

농림어업 해외현지법인의 재무건전성은 전체 현지법인 대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다. 

2009년말 기준 부채비율 266.1%, 유동비율 118.0%, 차입금의존도 57.9%, 이자보상

배율 -1.0배 등 제반 재무안정성 지표가 부진한 편이다. 

4) 매출원가 중 원재료 매입액은 농림어업이 76.5%(농업은 67.0%)를 차지, 전체 산업 평균의 95.4% 비해서 

크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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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농림어업 재무 현황(2009년)

(단위: %, 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농 림 어 업 266.1 118.0 57.9 -1.0

전 체 업 종 176.2 114.3 25.7 3.5

농림어업 투자자는 대부 투자 이자로 43만 1천불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당기순손실 규모가 커서 전체 투자수익률은 -4.6%를 기록하였다. 2009년 중 한국 투자자에 

17만 6천불의 배당금을, 한국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494만 1천불을 지급하였다.

<표 12> 농림어업 투자수익(2009년)

(단위: 천미불, %)

투자자순수익

(A)

로열티

(B)

대부이자

(C)

투자수익합계

(A+B+C)
투자수익률

농 림 어 업 -8,862 - 431 -8,431 -4.6

전 체 업 종 3,197,104 2,868,025 61,835 6,126,964 8.7

주: 투자자순수익=당기순이익 ×지분율, 투자수익률 =투자수익합계÷투자잔액

농림어업 부문 현지법인은 총 1,999명을 고용하였으며, 이 중 176명이 한국인에 

해당한다. 직종별로는 임원 3.0%, 관리직 11.2%, 영업직 3.5%, 생산직 82.4% 

순으로 생산직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임원은 한국인 비중이 높으며 생산직의 경우 

현지인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투자 잔액 백만불 당 고용 효과는 10.2명으로 전체 

업종의 15.2명 대비 낮은 편이다.

<표 13> 농림어업 고용 효과(2009년)

(단위: 명, 천$, 명/백만$) 

총 고용 수 투자 잔액 고용효과

농 림 어 업 1,999 195,479 10.2 

전 체 업 종 1,070,092 70,241,16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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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의향 조사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을 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 37%, 수출 

촉진 18%, 자원 개발 16.2% 등이었다. 농림어업 52개 현지법인 중 현지 시장 진출이 

2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9개 현지법인은 수출 촉진이 목적이었다.

<표 14>  해외 진출 목적

(단위: 개)

자원

개발

수출

촉진

보호
무역
타개

저임

활용

원자재

확보

선진
기술
도입

현지
시장
진출

제3국

진출
기타 응답수

농림

어업
5 9 - 6 4 1 21 1 5 52

연관

도소매업
3 7 - - 1 12 1 3 27

식음료

제조업
18 15 1 11 2 2 36 2 11 98

농자재

제조업
6 6 1 2 1 - 9 - 3 28

바이오

연료산업
3 1 - 1 - - 2 - 2 9

연구

개발업
- 1 - - - - - - - 1

연관

산업전체
35 39 2 20 8 3 80 4 24 215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현지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 비중이 

50.7%로 가장 많았고, 양호가 24.7%, 열악이 12.6% 비중을 기록하였다.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응답이 전체의 79.1%로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지법인의 영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통 이상의 응답이 농림어업 76.9%, 

연관도소매업 81.5%로 평균과 유사한 비중을 기록하였다. 또 바이오 연료 산업 

88.9%, 연구 개발업 100%를 기록하여 진출기업들이 경쟁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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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업종별 현지업체와의 경쟁관계

(단위: %, 개)

매우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양호 응답수

농림어업 7.7 15.4 40.4 28.8 7.7 52

연관도소매업 14.8 3.7 55.6 22.2 3.7 27

식음료제조업 8.2 13.3 56.1 20.4 8.2 98

농자재제조업 3.6 17.9 42.9 32.1 3.6 28

바이오연료산업 11.1 - 66.7 22.2 - 9

연구개발업 - - - 100.0 - 1

합  계 8.4 12.6 50.7 24.7 3.7 215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인사 및 재무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 인사 18.1%, 재무 17.6%, 생산 16.5%, 마케팅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은 재무와 생산요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농자재제조업은 

인사와 재무, 식음료제조업과 연관도소매업은 인사 요인이 큰 애로사항이었다. 

현지법인이 소재한 현지의 법규나 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세제, 노동, 

금융 관련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은 세제와 노동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하였다. 

식음료제조업의 경우, 금융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의 비중이 20.8%로 높은 편이었다.

<표 16>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개)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사회간접 현지정부 기타 응답수

농림어업 12.2 16.7 12.2 22.2 12.2 11.1 13.3 90

농자재제조업 21.3 17.0 17.0 19.1 10.6 4.3 10.6 47

바이오연료산업 15.0 25.0 5.0 15.0 15.0 10.0 15.0 20

식음료제조업 20.0 16.6 16.0 17.7 11.4 11.4 6.9 175

연관도소매업 20.9 11.6 20.9 7.0 16.3 9.3 14.0 43

연구개발업 - - - - - - 100.0 1

합  계 18.1 16.5 15.2 17.6 12.2 10.1 10.4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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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의 법규나 제도

(단위: %, 개)

노동 토지 분쟁 세제 금융 회계 기타 응답수

농림어업 20.0 4.0 6.7 26.7 18.7 8.0 16.0 75

농자재제조업 20.5 13.6 6.8 31.8 13.6 4.5 9.1 44

바이오연료산업 31.3 6.3 - 25.0 12.5 6.3 18.8 16

식음료제조업 19.5 8.2 6.3 27.7 20.8 9.4 8.2 159

연관도소매업 28.2 5.1 10.3 23.1 15.4 5.1 12.8 39

연구개발업 - - - 100.0 - - - 1

연관산업전체 21.3% 7.5 6.6 27.5 18.3 7.8 11.1 334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향후 투자 계획을 보면, 현상유지가 전체 응답의 59.1%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확대는 30.2%로 현지법인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89.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연관도소매업, 농자재제조업에서 투자확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투자축소와 철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8>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단위: %, 개)

철수 투자축소 현상유지 투자확대 응답수

농림어업 5.8 1.9 67.3 25.0 52

연관도소매업 3.7 7.4 44.4 44.4 27

식음료제조업 3.1 9.2 61.2 26.5 98

농자재제조업 7.1 7.1 46.4 39.3 28

바이오연료산업 - - 66.7 33.3 9

연구개발업 - - 100.0 - 1

연관산업전체 4.2 6.5 59.1 30.2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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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농업투자의 사례 : 실패와 성공

4.1. 과거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사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수리남, 벨리제 등과 같은 중남미 국가로 농업 이민을 가면서 시작

되었다. 이민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현지 이주자들의 현지 적응 실패, 사전조사의 

미비, 영농의지가 없는 인원의 선발, 무계획적인 영농 등으로 요인으로 해외농장개발

이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1970년 초 국제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시 해외농업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

되었으며, 농업개발수입과 농업이민정책이 같이 결부된 다목적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브라질 십자성 농장, 아리랑 농장이 개척되고 통일교가 

신생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농업이민사업에 

정부는 지원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수입이 

시작되었다. 선경그룹(현재 SK)이 미국 워싱턴주에 옥수수 농장을 경영한 바 있으며 

삼성그룹이 일본 미쓰이 그룹과 함께 베트남 메콩강 유역에 주정용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두산그룹은 베트남에 왕새우 양식장을 조성하고 

이를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였다. 또한  고합그룹은 연해주의 대륙연구소 농장을 인수

하였으며, 대륙연구소는 중국 흑룡성강의 삼강평원에 진출하였고 현대그룹은 연해주에 

벌목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산물시장개방이 본격 시작

되면서 해외농업개발수입이 논의되지 않았다. 

1995년부터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해지면서 식량안보를 재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개발수입논의가 재개되었으며 2003년 이후부터 해외농업개발투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민간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농산물 수입도 증대하였고, 

북한 식량문제가 계속 거론되었으며 해외농업개발에 대하여 기업이 점차 높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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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투자 사례를 요약한 

것이 <표 19>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여부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논의었다.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곡물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식량의 해외개발수입이 논의되지만, 국제곡물

가격이 안정되면 해외개발수입 논의가 사라졌다. 단기간의 국제곡물가격 파동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이 논의되면서 관련 정책도 잠깐 논의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외농업개발이 

다른 정책목표를 가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거나 정부의 지원 없이 철저한 준비 

없이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다 보니 대부분 해외농업개발이 정착되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 그리하여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이 공표되기 전까지 

해외농업개발 투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과거 해외농업개발투자가 

실패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 20>이다(김용택, 2007).

<표  19> 과거(2009년 이전) 해외농업개발 투자사례(요약)

기간 주요 특징 주요 투자 사례

1기

( 1962∼1979)
⋅농업이민 

⋅해외 이주법(1962)

⋅중남미 국가로 농업이민

⋅해외농업개발공사 파라과이 산페드로 공장 구입

2기

(1980∼1992)

⋅농업이민과

  해외농업개발 병존

⋅브라질 십자성 농장, 아리랑 농장

⋅통일교 콩고민주공화국에 농업단지 조성

⋅선경그룹 미국 옥수수 농장 경영

⋅삼성그룹 베트남 메콩강 유역 주정용 벼재배단지 조성

⋅고합그룹 : 연해주 농장

⋅대륙연구소 : 중국 흑룡성강 삼강평원

⋅현대그룹 : 연해주 벌목사업

3기

( 1995∼2002)

⋅연해주 

  중심 진출

⋅고합, 대순진리회, 유니베라, 한농복구회, 대경, 새마을운동

중앙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

4기

(2003∼2008)

⋅민간 중심의 

해외농업개발
⋅정부 지원없이 민간 주도로 해외농업개발 진행

5기

(2009년 이후)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

⋅민간 주도, 

정부 간접 지원

⋅해외진출 농기업 지원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7개국 18개업에 대한 해외농업개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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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성과 부진 사유

항  목 사   유

사전타당성 검토

 자연조건(기후조건, 토양, 수자원, 농지 등)에 대한  검토 미흡   

 법과 제도 등에 관한 정보 미흡

 정치, 사회, 문화, 관습 등에 대한 이해 부족

 현지노동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현지 조방농업과 관련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 미흡

 지역과 생산인프라 및 사회간접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

 형식적인 조사단 활동(농업인 참여 배제, 짧은 기간의 타당성 검토)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 및 현지 전문가 확보 실패

유통 및 판매전략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실패

사후관리  시범사업 이후에 관련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정책 지원 
 정책자금 지원 전무 

 관련 기술과 자재 지원 부족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재

 “진출해야만 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

 뚜렷한 전략이나 재무계획 없이 후발주자로 해외 진출

 성사가능한(낙관적인) 경우만을 고려한 해외 진출

 파트너 잘못 선정

4.2. 국내 농식품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성공사례

가. CJ 제일제당의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

CJ 제일제당은 국내 식품기업으로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지만 국내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CJ 제일제당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히 현지화 하였다. 둘째, 

현지인들의 입맛을 반영한 국가별 특화된 제품으로 해외 수출을 증가시켰으며, 셋째, 

해외 시장 M&A를 적극 추진하였다. CJ제일제당은 1998년 8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PT. Cheil Jedang Indonesia(이하 ‘PT. CJI’)를 설립, 라이신, 핵산, 쓰레오닌, 

MSG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사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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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PT. CJI 주요 제품

품  명 LYSINE THREONINE M S G

주요 원료 원당, 포도당 포도당 당밀

용  도 사료원료 첨가물 사료원료 첨가물 조미료

성  상 연황색 분말 연황색 분말 백색 결정

시장 규모 90 만톤 4 만톤 200 만톤

주요 시장 유럽, 미국, 아시아 유럽,미국 유럽, 미국, 아시아

인도네시아는 CJ 제일제당의 첫 번째 해외 생산 거점으로써 해외 진출과 세계화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3개의 사료법인과 1개의 축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사료사업의 다각화와 종계/유통 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CJ 제일제당의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성공적인 롤 모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CJ 제일제당의 동남아시아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사탕수수, 타피오카, 옥수수 등을 1차 가공한 원당, 포도당, 당밀 등의 

원재료를 발효, 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70% 가량은 태국,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30% 가량은 인니 현지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과거 직접 

재배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그룹 차원에서 직접 원재료를 

생산하는 방안은 리스크가 높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구매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

생산된 제품은 인니 현지에서 15% 정도를 내수 판매하고, 나머지는 CJ제일제당의 

해외 판매 법인을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 등에 수출하고 있다. 동사는 인니 현지법인의 

안정적 사업 수행 이후, 2004년 중국(CJ Liaocheng Biotech), 2006년 브라질

(CJ do Brasil) 등 3개국 4개의 지역별 생산 거점을 두고,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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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T. CJI 제품 공정도

동사는 인니 진출 초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저가의 원부재료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통한 수율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인니 현지

법인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406억원 수준으로 본사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5,293억원과 

비교하여 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 원가율 추이

                     자료: 모기업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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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제일제당의 인니 진출 전략은 첫째, 기업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에 공헌

(장학금, 봉사대, 구호물자 제공)한다. 둘째, 인적자원관리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군부 출신의 고위인사를 영입한다. 셋째,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넷째, 현지인의 감정과 문화를 고려한 처우 개선을 위해 모스크를 건설하고, 대화를 

좋아하는 특징 등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오리온의 베트남 진출 사례

1993년 이후 국내 제과업이 성숙산업으로 들어서면서 국내시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과자의 주 소비층인 저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패스트푸드와 외식산업이 발전

하면서 오리온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국내적으로는 초코파이를 차별화하고, 

국외적으로는 초코파이를 현지화 하는 동시에  가격인상을 통하여 원가구조를 10% 

개선하고 품질과 중량을 개선하여 유사제품과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국내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국내 제과산업의 고성장이 일단락되고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 여건이 마련되었다. 해외진출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수출에 대한 회사 내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다. 전략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시기에는 제품 홍보, 현지문화 이해, 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였고, 해외 

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물류와 영업망을 구축하는 시기에는 해외시장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적 유통 판매 

전략을 활용하였고, 다음 단계에는 강력한 시장 확대 전략인 master sole system 

전략을 적용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로 Area sole system 유통 전략을 적용하였다.

오리온은 ‘05년 11월, 베트남 시장에서의 과자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호치민에 

Orion Food Vina Co., Ltd를 설립하였고 현재 호치민 및 하노이에 공장을 보유

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중 밀가루, 설탕 등은 본사 및 해외 법인들과의 

글로벌 소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씨감자의 경우 소요량의 70% 상당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80ha 상당의 보유경지에서 약 30%, 현지 농부와의 계약에 의한 

재배에서 소요량의 40% 정도의 씨감자를 조달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감자 

종자를 수입하여, 현지 기후에 맞는 종자로 개량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하노이 농대와 



55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산학협동을 맺고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생산된 제품의 약 70%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본사와의 

삼각무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및 높은 인구증가율, 30대 미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과사업 확대에 유리한 인구분포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의 성장률이 세계시장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본사가 동남아, 일본, 중동, 남미 등 세계 각국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베트남 생산 공장에서 계약 체결 업체로 생산 제품을 직접 배송한다.

동사는 ‘05년 11월 설립 이후, 공장건설 및 시설투자 등의 비용 발생으로 초기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06.12월 생산 개시 이후 ‘07년부터 생산 활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영업흑자 전환과 함께 매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9년 매출액은 

806억을 기록하였으며, 40억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오리온의 해외진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품질 전략으로 머쉬멜로우와 

쵸컬릿 비스켓을 혼합하고 수분 평형을 유지하여 차별화된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둘째, 차별적인 촉진 전략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정(情)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 각 나라에 맞는 정이라는 컨셉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셋째, 디자인 오리온 초코파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 개념을 표시하는 

도안을 포장에 도입하고, 각 국가에 맞는 포장 제품 패키지를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철저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각 국가 별로 선호하는 색상으로 포장하였다. 넷째, 

경영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바이어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으며, 한 번 

개척한 시장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기본 마인드를 토대로 한 장기 시장개발 전략을 

수립⋅시행하였다.

오리온은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뿐만 아니라, ‘92년 기 진출한 중국(Orion Snack 

Company Co., Ltd)과 ‘03년 러시아(Orion Food Russia Company)에서도 주력 

제품인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지화 작업 및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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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리온 해외 현지법인 판매 현황

         자료: 오리온 IR 자료

다. 유니베라의 해외농업개발 투자5) : 에코넷 모델(Econnet Model)

유니베라는 과거 남양알로에라는 기업으로 활동하였으나 기업명을 유니베라로 변경

하면서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에코넷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에코넷(ECONET)

이란 ‘생태적(Ecological)’과 ‘경제적(Economic)’의 에코(Eco-)와 네트워크(Network)가 

결합된 용어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생태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원료의 재배와 

가공, 유통,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개발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기업 네트워크이다. 

과거 유니베라의 해외진출 과정을 살펴보면, 1988년 미 현지법인 알로콥을 설립

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원료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텍사스 주 할링젠 지역의 

농장(60만평)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1989년의 냉해로 해외진출 시도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기후조건 및 생산조건이 뛰어난 멕시코 마누에 지역에 탐피코농장 

(120만평)과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아래 

5) 장세진(2005),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영 사례집』을 참조하였음.



57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생산비 절감, 수입대체 및 제3국 수출로 외화절감 등의 효과는 물론 외화획득의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핫산군 

크라스키노 지역의 농장(2,150ha, 650만평)에서 현재 황금(Scutellaria)등의 

약초를 중심으로 대규모 영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0년 현재 유니베라 

에코넷은 전 세계에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1,046만평을 확보하여 총 40여 개국, 

700여개 기업에 알로에 원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천연물관련 특허도 총 414개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베라는 감초에 대해 세계최고의 기술과 정보로 전 세계를 석권한 일본기업과 

화분(꽃가루) 하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한 스웨덴

기업을 벤치마킹해 알로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85년 국내 최초로 알로에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유니베라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생산요소를 절감하였다. 멕시코 탐피코

농장은 경작지 지가 및 (1ha = 미화 3천불) 인건비(미화 1불/시간)가 한국보다 저렴해 

제조원가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멕시코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멕시코 내 교통

요충지 및 미국의 정제시설에 인접한 곳일 뿐 아니라, 탐피코항이 인근에 위치해 

운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수출항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유니베라가 해외

농장을 위치할 때 고려하는 것으로는 토양, 기후조건, 물류 등으로 연 평균기온 섭씨 

23도 이상, 풍부한 일조량과 배수 등이다. 그리고 에코넷의 해외농장은 원료재배적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Natures's Best)'라는 ECONET 기업철학 

및 이념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을 고려한다. 

둘째, 현지화의 성공이었다. 알로에의 질, 양, 원가는 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조화가 

핵심이므로 멕시코농장을 인수 후 경영진은 농장일꾼들과 같이 일하는 등의 노력 끝에 

현재 알로콥은 미국 및 멕시코농장에서 성공적인 현지화를 이루었다. 미국 알로콥의 

경우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모범적인 유기적 영농농장으로 공인받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으며 알로콥 본사 앞에는 주정부기와 태극기 그리고 알로콥 사기가 

걸려있다. 

셋째,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1996년 세계 4대 생명

공학단지인 미국 덴버에 진출해 천연 생명공학 전문회사인 "유니베라 파머슈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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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을 설립하였다. 1997년에 국제 알로에 기준 심의협의회(I.A.S.C)에 가입하

였으며, 1988년 알로에 연구재단(A.R.F)을 설립해 전 세계에 산재한 모든 알로에 

관련 정보를 수집해 알로에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알로에 연구

결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품질개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의 10% 이상을 매년 연구비로 재투자하고 있다.  

넷째, 효과적인 판매 및 유통 전략의 시행이다. 국내에서는 남양알로에는 국내시장

에서 대리점을 통한 생활건강 설계사의 방문판매라는 유통구조를  취하는데 이는 건강

보조식품의 특성 상 소비자와 판매사 간 직접대면을 통해 신뢰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방문판매로는 신물질, 신제품 효능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잠재적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주 수출품인 원료 외에 완제품의 해외진출을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 미국시장의 경우 대리점형 방문판매업과 함께 미국 내에서는 

일반화된 다단계 판매방식도 겸용하였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여 대리판매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해외 홍보 측면에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마케팅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으로 전환해 주요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품의 홍보와 수출에 적극 노력해 

왔다. 이처럼 에코넷의 경쟁력은 ECONET의 꿈과 비전이 있었고, 알로에, 천연물, 

LOHAS 비즈니스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하였으며, 에코넷 시스템과 핵심역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라. 현대종합상사의 연해주 진출사례

현대종합상사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연해주 농장에 진출하였으며 2012년까지 농지 

3만 ha를 확보하여 곡물 10만톤을 확보하는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9년부터 경작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9,000ha를 확보하고 2012년까지 3만ha를 

확보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농장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대종합상사는 연해주 농장을 위하여 2009년 6월에 뉴질랜드 투자자들이 연해주에 

설립한 2개의 농업회사 Khorol Zerno와 Khorol Agro를 인수하였다. Khorol 

Zerno는 영농전문회사, Khorol Agro는 농지를 소유한 회사이다. Khorol Ze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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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Khorol Agro 49.99%의 지분을 인수하고, 두 회사의 경영권은 현대종합

상사가 가지고 있다. Khorol Zerno는 Hyundai Agro로, Khorol Agro는 Hyundai 

Primorye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림 6> 현대중공업의 연해주 농장의 지분구조

현대종합상사가 해외 진출에 적합한 농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대규모 농지 확보 

가능성, 곡물 재배 안정성(기후, 토양), 물 수출입 제한(곡물수출국 우선 고려), 지리적 

입지조건(물류 Infra, 항구 접근성), 인구 밀도(민원 발생, 농업 노동력 확보), 환경적 

요인(개발제한 구역, 환경적 이슈), 법적 ․ 제도적 개방성(영농 Infra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현대중공업의 연해주 농장 진출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확보 전략

으로는 안정적인 농지사용권의 확보(사유화된 농지지분을 확보),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를 확보, 수평배수가 가능한 경사지 농지나 물류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를 갖춘 

양호한 입지를 선정, 추가 개간 비용이 없거나 농지확보 비용이 저렴한 개간이 완료된 

집단농장을 인수하였다. 둘째, 지분인수 전략을 활용하였다. 운영 중인 회사 지분을 

인수하여 효율적인 영농조직을 확보, 영농 노하우 및 현지 정보 접근이 용이, 기존 

영농 인프라 활용으로 신규 투자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셋째,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였다. 법과 제도를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법무, 회계,세무 등), 

진출지역, 전략, 방법 선택을 위한 충분한 연구를 시행하는 등 사정에 철저한 중비를 

하고 진출하였다. 넷째, 현지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현지 인력에 의한 책임운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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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마찰을 최소화, 한국인 주재원 파견이 없이 현지관리인을 통한 간접 관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현지화 전략을 적극 

활용하였다. 다섯째,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미국인 영농전문가와의 

컨설팅 계약, 영농회사 경영 전문가 지원(한국, 뉴질랜드 전문경영인), 현지 직원의 

미국 연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과 같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최신 영농기법을 도입

하고 최신 농기계를 도입하여 이를 적절히 영농시기와 연계하여 농기계 도입 효과를 

최대화 하였다.

마. 돌나라 한농의 브라질 진출 사례

1994년 친환경 유기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농은 15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 진출

하여 각 나라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여 대단위 농업개발을 시행해 왔다. 

필리핀 지부는 유기농 농장 조성에 성공함으로써 필리핀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

되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자체 농장 및 계약 재배로 유기농 밀을 재배하여 한국으로 

수출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브라질로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농장을 설립하고 있다.

돌나라 한농은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하기에 전 세계에서 브라질이 가장 적합한 나라로 

인식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질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브라질 농업의 가장 

큰 장점은 농업 강대국이라는 것이다. 브라질의 총 곡물 생산량은 1억 3천만톤(대두 

5,800만톤, 옥수수 5,300만톤, 쌀 1,200만톤, 밀 380만톤 등)으로 세계농산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바이오 에탄올의 최대 생산국이다. 또한 브라질은 

농산물 수출액이 548억불로 브라질 전체 수출액의 1/3을 차지하는 농업 강국이다. 

또한, 다민족 국가로 타민족에 대하여 개방적⋅친화적이며 잠재 성장력이 높아 외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

돌나라 한농의 브라질 농업개발의 목적은 콩, 옥수수, 밀, 사탕수수 등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 Non-GMO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돌나라 한농의 브라질 개발 단계는 시범농장으로 상파울로주 

라란자우 농장 300ha를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바이아주 포로모자시 1,400 h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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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였으며 바이아주 카나브라바 농장 11,000 ha를 매입하여 농장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 115,000 ha를 임대할 예정으로 있다.

바. 농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투자 성공요인 

과거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들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 

향후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공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하게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 판로개척, 기술개발 등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진출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며, 

목표시장 접근 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 기업 전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동반 진출할 수 있다면 

동반 진출하여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최대한 얻어야 한다. 

둘째, 투자대상국의 위험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생산, 판매상황뿐 아니라 투자

대상국의 외환상황, 정국불안, 급격한 환율 변동 등 투자대상국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 대상국의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투자 대상국을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합작투자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원활한 관계를 설정 한다. 합작투자자와 

명확한 권한·의무관계 설정, 서류화 등 제반 사전조치를 실시한 후에 투자한다. 

그리고 합작투자자의 기술력, 영업능력, 추가투자능력, 경영방식, 신용상태 등을 철저하게 

사전에 분석한다. 합작투자자의 도산, 비협조, 책임회피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합작투자자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넷째, 현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현지법인의 독립채산적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현지법인 고유의 기술력과 판로를 개발하며, 현지 주민 및 종업원의 종교·전통 등 

관습적인 요소를 중시한다. 또한, 현지 인력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여러 유인책을 

마련하고 현지 종업원과 주민과 밀착화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시장수요를 예측한다. 진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수요를 예측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생산제품 및 기술력에 대하여 관련 산업의 

수요 등을 예측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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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적극적으로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한다.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다. 그리고  OEM방식 및 자체 

Brand 생산을 적절히 배합하며, Brand Making, 자체 영업망 구축 등으로 안정적

으로 시장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생산제품의 수급변화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며, 

현지 기업협의회 등 구성으로 현지법인간 과도하게 경쟁하지 않도록 하며, 외환상황, 

환차손 등의 영업외손익 저하 및 기업 리스크 증가에 대하여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며, 현지법인 

위주로 경영하며, 전문 경영자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모기업과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외에도 투자국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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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시사점과 과제

5.1. 시사점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국내 농식품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적으나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으며, 진출 분야도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농산물 도소매업 등 

유통업, 농자재업 및 식음료업 등 농업 관련 산업 등 다양하다. 더욱이 최근 국제

곡물시장구조의 변화, 기상이후 등으로 국제식품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국내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고에 

달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아시아 국가들이며, 이중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이다. 향후 농식품 기업들의 진출 지역도 

아시아의 비중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 각 국가들에 대한 농식품 산업과 

지역에 관한 유효한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아시아 농식품 

전문가 양성에도 많은 노력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에 따르면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수익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농식품 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보다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농식품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자금지원, 외교 지원, 관련 인프라 보완조치, 정보 수집⋅
활용 체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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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제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하여 농식품 산업 투자의 비중이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농식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국내 농식

품산업들은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지 법인들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진출전략, 

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핵심역량으로 파악하는 전략,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우선 진출하는 전략, 추진 주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서시움, 투자방식은 합작투자 

및 통합형 전략,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전략, 가치사슬단계

에서 단계적으로 기능·역할 및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전략 

등이다. 

국내 농식품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려면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연관 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대 농업 기업들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농지 취득에 있어서의 법적인 제약, 저수익 고위험 사업특성 등 직접 

경작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 식품기업이 많은 

사업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식음료업, 도소매업, 농자재업 등 다양한 분야로 동반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 관련 산업에 있어서는 현지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 

기존의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는 노력과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농업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전략, 영업 전략, 재무관리 전략 등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매우 높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다.

농식품산업은 수익창출이란 산업적 측면 이외에도 식량 안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농식품기업의 해외농업개발투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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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녹색 산업 지정, 자연

재해 발생 시 손실 보전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의 유상

원조(EDCF) 지원과 연계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공기업들이 직접 해외에서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늘리고 있으므로 농식품산업과 자원개발을 함께 진출하는 패키지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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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식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도축업 2 345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338 218,406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20 255,26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8 2,130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 7,55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4 2,633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8 2,954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38 10,411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23 12,670

식물성 유지 제조업 6 58,789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2 639

액상시유, 기타 농제품제조업 92 277,039

아이스크림,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4 9,286

곡물 도정업 158 203,077

곡물 제분업 6 2,021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7 46,142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4 22,60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8 23,365

떡류 제조업 0 0

빵류 제조업 33 19,515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21 386,423

면류, 마카로니, 유사식품 제조업 17 26,116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2 166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542 778,203

장류 제조업 6 9,442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3 8,448

커피 가공업 3 653

차류 가공업 4 2,775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2 1,65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8 15,160

인삼식품 제조업 6 3,918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4 6,72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3 22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7 1,308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47 149,914

<부표 1> 식음료 제조업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개, 천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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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35 42,974

음료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 70

기타 발효주 제조업 4 480

주정 제조업 3 53,612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 1,627

생수 생산업 11 38,15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1 451,579

담배 제조업 담배제품  제조업 7 146,905

합  계 1,571 3,3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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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현황과 전망 세미나

ILSI Korea 이사장  권 익 부

[1] 2011년도 배추파동 재현 방지대책

한국은 2010년 소위 배추파동을 겪었다. 그 직접원인은 배추종자 파종 후 발아시기에 

장마, 폭우로 발아가 좋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았고, 또 기형으로 되었기에 김장철

(10~11月)을 앞두고 단기간이지만 보통 때의 3~4배 가격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줄을 서는 배추파동을 겪었는데 올해도 파종시기에 발아상태 점검이 제일 

중요한 요체이다. 이시기에 전국적으로 3개월 후의 성장상태 추정, 경작지 추정, 

소비형태, 소비량을 잘 점검하여야 한다. 2010년에 한국 농산물유통공사에서도 긴급

으로 중국 청도지사를 통해서 13,000ton(톤 당 320＄) kg당 352원으로 들어왔으나 

국내 소비자에게서 품질을 믿지 못하겠다며 외면을 당했다. 그 이후 한국배추가격은 

내려갔으나, 이 과정에서 급하게 찾다 보니 한국배추와 동일 품질은(위해지역) 선 

계약이 있어 수입이 안 되고 흑룡강성에서 수입을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품질은 아니었다.

금년만은 파종시기의 작황 점검을 빨리 하여 중국에 조치를 취하는 방안 혹은 한국

배추종자를 특정지역과 연계하여 한국배추와 거의 같은 품질을 지키면서 가격면에서 

merit가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2011 봄배추(4月~6月)는 작황이 좋

아서 오히려 배추 값이 내려갈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는 듯하다. 중국도 2010년을 

되돌아보면 마늘파동, 고추파동, 녹두파동 [7유엔 (1130원)→24유엔(4080원)]이 있

었으므로 중국 사정도 잘 파악 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정부가 신선 채소류, 일부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사태는 없을까?

한국은 배추파동만 겪은 반면, 중국은 자국의 식량자급률이 95%인데도 가물어서, 

밀파동이 겨울철에도 계속 되고 있고, 2010년에 녹두파동, 마늘파동, 고추파동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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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농산물 수출 및 수입금액($기준)을 보면 한국과 중국의 농업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1. 대중국 수입 ․ 수출액 (2006~2010)

                                                                                         (US $ 기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중국 

수입총액
32억3816만 41억7340만 38억1271만 38억7600만 43억2320만

대중국

수출총액 
3억 3680만 4억 5210만 5억 3860만 5억 8520만 7억 8740만

 

2010년 한국의 해외 전체에 대한 농산물 수출총액이 59억$이었고, 대중국 수출은 

7억 8740만불이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수입액은 2010년 기준으로43억 

2320만$이다. 주요 곡물, 신선 채소, 양념류 등 정말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다. 한국으로서는 급할 

때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찾는 곳이 중국이다. 이는 중국가격이 뛰면 국내 식탁, 

밥상 물가도 치솟게 되어있어 소위 China-f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내 식량수급이 가능한 나라이며,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현정부의 자존심이자 자랑이다. 금년 3월 14일 원자바오 총리의 

양해(중국인민대표자회의)를 마친 기자회견에서 각 성의 성장은 곡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은 신선 야채류를 공급하는 책임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로켓과 대포, 비행기를 동원한 인공강설을 하는 등 

자국 농업생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7개성에서 22억ton의 눈과 비가 

내렸지만 중국언론은 해갈이 멀었다고 보고 있고 3월 중순 이후에나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기상이변과 농식품 생산 현황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겪어 왔다. 거의 우리 식탁을 

완전히 직 ·간접으로 점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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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인플레는 호랑이 같아 풀어두면 가두기 어렵다고”고 인용하면서 3月7일자 

대국민 보고에서 밀 1억 톤을 비축,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며 10,000위안화(170만원)

미만 절대 빈곤층을 10년 내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며, 중동지역(이집트 리비아 

기타 등등) 자스민 혁명도 빵 값이 올라서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기상재해로 인해 밀 등 감산(-27%)으로 수출을 중단

했고, 중국도 과거에 수출보조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서 

우리나라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3] 해외 농업 개발사업 추진 체계

<김종훈 식량원예정책관 발표자료 중 발췌>

 

 

정부는 에너지 안보대책 및 희토류광물 대책으로 지경부에서 3000억을 들여 석유자원, 

광물, 희토류, 광물자원 채굴 개발을 위해 그 개발비의 1/3을 정부가 대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에 큰 incentive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2008년 4.2%에서 2010년 10.8%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UAE 방문 후 상황을 종합하면 15%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일본의 20% 까지 가려면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까지 기업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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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건 석유가스 유전을 개발했음)

해외 개발사업 추진 체제를 도표에서 보았듯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소한의 incentive 

금액을 설정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용택 선임연구원님도 지적

했듯이 농식품산업은 수익 창출이란 산업적 측면 이외에도 식량안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농식품 기업의 해외 농업 개발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공기업들이 직접 해외에서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자원 개발을 늘리고 있으므로 농식품산업과 자원개발을 함께 진출하는 패키지도 

고려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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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 자료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 성 훈

○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곡물 등의 식량에 대한 국제 투기 세력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식량안보에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문제를 식품산업의 시각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식품산업에 대한 논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 식품산업 내지는 식량안보 각각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적지 않았지만, 양자를 연계시켜서 하는 논의는 적었던 것이 사실임. 

○ 본 주제에 대해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분석 및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서 식재료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흔히 식재료와 관련된 식량안보 논의는 해외에서 식재료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짐. 이는 기본적으로 국산 식재료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 평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 변화성과 식재료의 저장성 및 수요 

예측 가능성을 감안하면 국산 식재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모두가 잘 알다시피 농산물은 가격의 계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성출하

기에는 가격이 급락하고 이후 가격이 급등하는 특성임. 이러한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은 저장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이 일시에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인데, 이때의 

국산 농산물의 가격은 수입산 보다 낮은 경우가 다반사임. 심지어는 산지 폐기

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이 현실임.  이때 원료를 확보하여 식재료 가공을 하면 

수개월 내지는 일 년 정도 저장이 가능함. 이것이 가능하면 국산 농산물의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폭등락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식재료 원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어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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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먼저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구매 

바이어들의 모임인 “외식업체 구매자협의회”가 있는데, 이들이 나서서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대체한 사례가 있음. 구체적인 업체명을 밝힐 수 없지만, 

구운 사과(사과를 썰어서 겉을 살짝 그릴에 구은 것)의 경우 그동안 미국산을 

사용하던 것을 국산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업체에서는 kg당 8천원

하던 미국산 구운 사과를 6∼7천원짜리 국산 구운 사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양이 연 20톤 정도임. 또한 고구마 다이스(고구마를 잘게 썰어 익힌 것)의 

경우 중국산이 kg당 2천원하는데, 국산을 2천5백원 수준에서 확보가 가능함.  

현재 연 100톤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그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물론, 중국산 식재료 원료의 경우 중국 위안화 문제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이 국산과의 가격 격차를 줄인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중국산 원료도 얼마든지 국산화 가능한 품목이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식재료는 원료 농산물의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맞지 않아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에, 시장에 팔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산물(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의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렇게 국산 원료 농산물의 가격 계절성을 활용한 수입산 대체는 식재료 가공을 

거친 원료 농산물의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착안한 것임. 즉 생물인 

농산물이 공산품화되어지는 것인데, 이를 십분 활용하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식재료 산업의 식량안보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함.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김치의 식재료인 절임 배추만 

사전에 충분히 생산 및 저장되어 재고량이 적절하게 유지되었다면 작년에 국가적으로 

홍역을 치렀던 “배추 파동” 문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임.

  - 다만, 선결 조건이 있는데 장기 저장에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저장 기술 개발과 저장 시설 확대, 저장 비용 문제 해결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면 어렵지 않게 대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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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토론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산업진흥이사  이 기 식

❏ 오늘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주최 측에 감

사드리며 가공식품의 식량안보적 기능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함 

  ❍ 전통적 식량의 개념은 곡물을 중심으로 다루어왔으나 식품소비 성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가공식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공

원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공식품이 식량안보 정책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

  ❍ 세계적 기상이변과 질병 ․ 지진 등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식량의 생산 공급은 

불안정한 반면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와 식량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식량부족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 

  ❍ 2008년 에그플레이션 이후 콩, 옥수수, 밀 등 주요곡물을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은 계속상승하고 있어 전 세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채소가격의 급등과 구제역 등으로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식품제조 업계는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 가공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식량수급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민관 

원료조달공동협력시스템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

    - 주요생필품 가공식품 원료를 중심으로 수입 원료를 보다 싼값으로 안정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용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 : 세계 식량 생산, 가격 및 시장 동향과 정보의 수집 제공, 국가 간 협력

사항, 식량수급 계획의 수립 및 정책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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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 품목별 원료수요량 및 원료구매 관련정보의 공유, 협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원료공동 구매사업의 확대 등 

   ❃ 해외직영농장개발 보다는 생산국 생산자 조직 등을 통한 장기 계약재배 또는 

계약구매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 효과적으로 사료됨 

  ❍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자급 율 제고 종합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

    - 원료농수축산물 생산자 조직과 가공원료 수요기업 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생산 계약구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툴 마련이 필요 

    - 논에 벼 이외 타작물재배, 가공용 벼 품종개발 및 생산 공급 등 시책강화 

    -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컨설팅, 품질고급화 및 가격차별화 등 정책지원 

❏ 식품표시제등 각종규제 및 식품유통관리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지나친 가격 통제는 기업 활동 및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여 식품의 질 저하 

및 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과도한 안전 및 표시규제는 원료확보 애로 및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소비자 

비용편익을 고려한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 

  ❍ 식품유통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제조 및 생산자와 유통업 간 불균형 초래 및 

공정사회 질서를 저해하므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식품 및 식량안보는 국민생존의 문제이므로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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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포럼 토론회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전 혜 경

식량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슈입니다.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등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기상

재해로 인한 농축산물의 생산량 및 재고량 감소, 식량안보 차원의 수출 제한, 게다가 

투기자본의 가세 등으로 전 세계가 곡물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의 식량문제에 관하여 낙관적, 혹은 비관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관적 전망이 빗나가 식량이 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가 낙관적 전망이 어긋나 식량이 부족할 때 겪게 되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관적 전망 하에 식량안보를 위한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존과 결부되는 먹을거리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량안보는, 말 그대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1974년 세계식량

정상회의에서 식량의 단순한 양적공급능력만을 바탕으로 정의 된 이후 시대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균형 잡힌 식량에 경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충분한 상태가 지속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식량안보를 단순한 

공급능력이 아니라 군대의 역할처럼 국민 혹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개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국의 국가방위를 외국의 손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자국의 

식량에 대한 자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밀 생산 감소로 촉발된 곡물파동이 전 세계를 강타하여 많은 나라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하였고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는 총리나 대통령이 퇴진하는 등 곡물

파동이 식량문제를 넘어 정치문제화하고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 곡물파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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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그 주기가 짧아지고 영향 또한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곡물 파동의 발생원인은 크게 보면 공급 감소, 수요증가 및 경제

외적인 요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곡물생산의 구조적 불균형, 경지면적의 감소 및 기상재해에 의한 

작황부진 등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곡물생산의 구조적 불균형: 201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두류를 포함하여 

2,435백만 톤으로 곡물생산량의 62%가 미국, 호주 등 상위 5개국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아프리카, 인도 등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북위 30도 이남 

국가들의 식량생산량이 전체 곡물생산량의 25%에 불과한 곡물의 남북편차가 

큰 것이 곡물파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인구증가가 이 지역에 편중됨으로써 곡물부족 문제는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경지면적 축소 : 전 세계 15억 ha에 달하는 경지면적은 간척지, 산림의 농경

지화 등 경지면적 증가분을 합해도 사막화나 농지의 타 용도전용으로 감소하는 

량을 대체하지 못하여 최근 10년간 거의 늘어나지 못하였으며 인구증가율이 

경지면적증가율을 상회하여 세계 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26ha에서 0.23ha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상기상 : 최근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피해강도 또한 증가하여 곡물작황이 부진

하여 생산성이 감소함으로 공급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수로 호주의 

밀 생산량은 50%, 사탕수수는 20%의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가뭄피해로 

인해 러시아 곡물생산이 38%, 브라질의 콩은 20%, 증국의 밀은 19%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봄까지 이어진 200년만의 가뭄으로 생산 감소 피해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 세계 곡물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수요 및 고유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수요 등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 세계인구는 현재 69억명에서 2050년에는 9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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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량수요도 증가하여 늘어난 인구부양을 위해서 

자크 다우프 FAO 사무총장은 지금보다 곡류는 10억톤, 육류는 2억톤 등 70%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육류소비증가에 따른 사료수요 증가 : 2010년 현재 생산된 곡물의 41%인 

997백만톤이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고 특히 신흥개발국의 경제성장으로 육류소비가 

4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료용 곡물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육류소비 증가율은 인도 97%, 러시아 46% 순으로 

높았으며 사료소비량 증가는 러시아 44%, 브라질 38% 순으로 높았고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바이오에너지의 수요증가 : 미국은 바이오 에탄올 혼합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총 수송에너지에서 

바이오에너지 사용비율을 5.7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미국에서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사용된 옥수수는 약 100백만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5배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급 감소와 수요증가와는 별도로 식량안보자원의 곡물수출 제한이나 재고량 확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소요와 세계 곡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곡물메이저의 

경제활동도 곡물파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2011년 밀 수확기까지 밀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이집트 폭동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우크라이나도 곡물 수출쿼터를 50%까지 제한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밀과 쌀은 자급하던 

중국도 곡물부족에 대비하여 비축용 곡물 450만톤과 콩 570만톤 등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달러약세, 곡물수급 불안 등에 따라 투기자본에 

의한 비상업용 매수 포지션이 증가세로 전환 되는 등 선물거래 확대가 곡물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곡물메이저의 곡물수급 및 가격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등 세계 곡물

시장의 여건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물수급 불안은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국내 물가도 동반상승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곡물 생산에 있어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거나  정치적 분쟁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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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소비량의 단 1%만이라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 곡물가격은 47%나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곡물수급은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거의 없는 매우 얇은 시장(thin market)으로 곡물부족은 가격폭등과 직결되므로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국의 농업생산을 유지하고 자급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식량의 절반가량을, 사료를 포함하여 곡물의 3/4 가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확대, 비축제도 도입, 민관합동의 곡물메이저 육성, 

해외식량기지 확보, 국제농업기술협력 강화, 연구개발 및 보급 강화 등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식량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1) 단위면적당 생산성 극대화, 동계 밀 재배확대 등을 포함한 경지이용률 제고, 수입 

대체 조사료 생산 확대, 이상기상 대비 생산기반 구축, 비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생산 등 국내생산을 최대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투자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기후온난화 대비와 

해외협력을 위하여 수량도 많고 밥맛도 좋으면서 열대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MS11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이미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지로부터 종자 분양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기술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겨울철 맥류 및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품종개발과 생산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2) 농식품부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국제곡물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중심의 

공공비축을 밀, 옥수수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량도 주요곡물에 대해서는 연간

소비량의 12 내지 17%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가정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정량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국과 공동투자와 공동개발을 등을 해외식량생산기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농업개발투자는 충분한 의의를 갖지만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농업개발은 대부분 저개발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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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나라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 위기발생시 도입이 여의치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한 호혜적 관계형성을 위한 국제농업기술협력 확대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도 2008년부터 AFACI, KAFACI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곡물의 도입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생산-수송 

등을 전담할 국적 곡물메이저 육성 등 민관 합동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강력히 

운영하고  수입대상국과 수입선의 다변화, 선물거래 참여 확대, 곡물 수입국과의 

협력체 구성 등으로 곡물 수입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급확대와 함께 수요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물성지방의 균형적인 섭취 등 합리적인 식생활문화, 생활 속에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국민 실천 등과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국사기에 ‘農者政本이요 食惟民天’이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먹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곡물파동이 식량문제를 넘어 

정권붕괴로 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정부와 기업,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과학자 모두가 하나로 지혜를 모아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실천할 때만이 국제곡물

파동을 극복하고 우리의 식량안보를 당당하게 지켜 낼 수 있습니다.


